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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방부 종북세력 교육안에 대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추모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2012. 11. 14.(수)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1.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마치 북한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러
한 소위 종북세력이 군부대 등에 숨어들어 암약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위 
교재에서 소위 종북세력은 척결되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묘사와 표현은 우리사회에서 보장된 표현과 비판,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고, 군대가 
국민의 일부를 생각의 차이를 이유로 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국민을 적으로 보기에 민간인에 대한 군부대의 사찰을 당연시 하게 되는 사상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군 내부의 종북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문으로 군 부대 내의 광범위한 사상검증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
니다. 그리고 곧 있을 대선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남북 간의 대화를 주장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에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추모연대는 국방부의  종북교재 표준교안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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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과 문제제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주발제: 국방부의  종북교재 표준교안의 내용적 문제점-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군부대의 기타 교육안의 내용적 문제점-박주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발제2: 과거 군의문사에 비추어 본 국방부의  종북교재 표준교안이 가져올 부작용(군부대 내부)-이형숙(추
모연대)
   발제3: 기타 문제점-이광철(민변) 
   1) 민간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2012.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